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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항공관광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전공만족도는 코칭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의 코칭리더십 강화와 전공만족도 제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코

칭리더십 연구의 적용 범위를 대학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rofessors’ coaching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at a junior college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i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professors’ coaching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ddition, major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engthening professors’ coaching leadership and improv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enhanc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coaching leadership research to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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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대학 교육은 전공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항공서비스 및 항공관광 관련 전

공은 항공사뿐 아니라 공항, 호텔, 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 분

야로의 진출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전공 학습 

과정에서 직무 이해와 진로 준비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1]. 

또한 항공서비스 관련학과에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 진로체

험, 취업특강, 항공사 견학 및 실습 등 전공 및 진로와 연계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전공 경험과 진로 준비

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전문대학 항공관광과 학생은 제한된 재학 기간 안에

서 전공 학습과 진로탐색을 병행해야 하므로, 교수자의 지도

와 지원이 학생의 전공 경험과 진로 자신감 형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논

의되어 왔다. 문학선·김양균의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

의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 관련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도성과 자신감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

다[2]. 또한 송기옥의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

택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

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3]. 따라서 항공관광과 학생에게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전공 학습 이후의 진로 선택과 준비 과

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전공만족도

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갖는 주관적 평가와 정서적 반

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문학선·김양균의 연

구는 전공만족도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2], 박수진·서명선의 

연구는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교육과정, 교

수자와의 관계, 전공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4]. 또한 최순호의 연구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진로결정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5], 송기옥의 

연구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3]. 이러한 선행연구는 항공관광

과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자신감과 연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지도행동과 교육적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정희·이연숙의 연구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지원 중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이 전공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 이는 항공관광과 학

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생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교수자와의 

관계, 교육환경, 진로 관련 지원 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생의 전공 학습과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교수

자의 역할은 항공관광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칭리더십은 교수자의 지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Stowell의 연구는 급변

하는 환경에서 리더가 단순한 관리자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구성원의 잠재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코치의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6]. 조은현·탁진국의 연구는 국내 

조직환경에 적합한 코칭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코칭리더십

이 자기효능감, 상사신뢰,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과 유의

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이러한 논의는 코칭리더십

이 구성원의 성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행

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대학 교육 맥락에서도 교수자의 지

도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코칭리더십은 주로 조직 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

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6],[7], 이후 직무성과와 고객지향

성 등 조직 구성원의 성과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18],[19]. 그러나 교수자가 학생에게 학습과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교육적 상황에서도 코칭리더십은 적용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전문대학 항공관광과와 같이 제한된 재학 기간 안에

서 전공 학습과 진로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는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관계가 논의되어 왔으나[3],[5], 교수자의 코칭리더

십을 교육적 지도행동으로 설정하고 전공만족도를 매개변수

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코칭리더십을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에 

적용하고, 항공관광과의 학습 및 진로 상황에 맞게 코칭리더

십 문항을 재구성하여 교육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항공관광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

수의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공관광과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 관련된 교수자의 지도행동 및 전공교육 운영 방향을 모색

하고, 코칭리더십 연구의 적용 범위를 대학 교육 현장으로 확

장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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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코칭리더십 

코칭(coaching)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역량

을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적 

개발 과정으로,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성장과 성과 향상을 위

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조은현·탁진국의 연

구는 코칭이 스포츠 분야에서 출발하여 조직경영 분야로 확

대되었으며, 구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7]. 이러한 코칭 개념은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리더십 접

근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

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에서 코칭을 리더의 역할 및 행동과 연결하여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towe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6]. 

Stowell의 연구는 기술의 발전, 경쟁의 심화, 구성원의 참여 

욕구와 자기표현 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명령·통제 

중심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리더가 단순한 관

리자(manager)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구성원의 잠재력과 역

량 개발을 지원하는 코치(coach)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6]. 특히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 코칭리더십 연구

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Stowell은 26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코칭 행동을 지지적 행동(supportive 

behaviors), 비지지적 행동(nonsupportive behaviors), 주

도적 행동(initiating behaviors)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

다[6]. 연구 결과, 효과적인 코치는 높은 수준의 지지적 행동

과 낮은 수준의 비지지적 행동,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주도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성원에 대한 지원

이 코칭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피드백이나 문제

해결 이전에 구성원과의 신뢰 형성, 적극적인 경청, 공감, 자

원 제공 등 지지적 행동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코칭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코칭에서 관계적 기반이 성

과 중심의 개입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조은현·탁진국의 연구가 코칭의 개념을 리더십

에 도입하여 우리나라 조직환경에 적합한 코칭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7]. 이들은 문헌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사 및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존중, 목표제시와 피드백, 관점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

한 믿음의 네 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코칭리더십의 하위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나, 국내 연구의 한 흐름에서는 방향제시, 역량개발, 수행평

가, 관계 등의 행동영역이 활용되어 왔다. 방향제시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목표와 과업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량개발은 구성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수행평가는 

구성원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행동이며, 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존중, 격려, 상

호작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을 의미한

다. 이러한 행동영역은 코칭리더십이 단순히 목표 달성만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는 리더십임

을 보여준다.

이후 국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코칭리

더십의 구성요인과 측정문항을 달리 적용하면서, 코칭리더십

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학습성과, 진로 관련 변

인 간의 관계를 검증해 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교수자의 

코칭행동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학습성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 관련 변인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논의되면서, 코칭리더십

의 적용 범위가 조직을 넘어 교육환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한편 조성진의 연구는 국내 코칭리더십 연구 동향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면서, Stowell의 코칭 행동 논의가 국내 연구에

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코칭리더십의 측정도구로 

직접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원래의 연구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8]. 즉, Stowell의 연구는 코칭 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 연구이며, 이를 국내 코칭리더십 연구

의 검증된 측정도구로 직접 간주하는 것은 개념적 계보 측면

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6]. 

반면 조성진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조은현·탁진국의 연구

는 국내 조직환경을 고려하여 코칭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로서, 코칭리더십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측정도구의 근거를 제공한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7],[8]. 이

러한 논의는 코칭리더십 연구에서 이론적 기반과 측정도구의 

계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코칭리더십은 구성원의 잠재

력을 신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리

더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수자가 학생의 학

습과 진로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칭리더십 개념을 대학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Stowell의 코칭 행동 및 리더의 코칭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참고하고[6], 조은현·탁진국의 코칭

리더십 개념과 척도 개발 논리를 함께 검토하여[7] 항공관광

과 학생의 학습 및 진로지도 상황에 적합한 코칭리더십을 개

념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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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문학선·김양균의 연구는 전공

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

여 현재 자신의 소속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자 

전공에 대해 느끼는 학생의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았다[2]. 양지혜의 

연구는 전공만족도를 학생 본인이 선택한 학과와 연관된 학

습과정, 자기개발 가능성, 미래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느끼

는 긍정적 인식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9], 유정화의 연구는 

대학생이 전공을 공부하며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으로 보았다

[10].

박수진·서명선의 연구는 전공만족도가 감정적 측면과 인지

적 측면에서 평가된다고 하였는데, 감정적 측면은 전공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움 정도이며, 인지적 

측면은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4]. 

또한 전공만족은 진로선택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고 있으

며,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적 대인관

계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전공만

족도는 전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전공을 둘러싼 교

육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구성은 연구자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문학선·김양균의 연구는 전공만족도

를 교과 및 수업만족, 관계만족, 사회인식만족의 3개 하위요

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2], 박수진·서명선의 연구는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교과 및 수업만족, 관

계만족, 인식만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4]. 교과 

및 수업만족은 전공 교과목, 교과 내용 및 수업과 관련된 만

족을 의미하며, 관계만족은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조언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만족을 의미한다. 인식만족 또는 사회

인식만족은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선호도 및 가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정영희·양진희는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

공만족도를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11], 최순호는 탐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교과만족과 일반만족의 2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5]. 반면 항공서비스 및 항공관광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양지혜·유정화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다[9],[10]. 이처럼 전공만족도의 하

위요인 구성은 연구 목적과 대상 전공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

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관련 변인들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양지혜의 연구는 항공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

으로 교수실재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고[9], 유정화의 연구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

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10]. 또한 최

순호의 연구는 탐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5], 송기옥의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3]. 특히 항공서비스 전공과 관련하여 박수진·서

명선의 연구는 교육과정, 교수자와의 관계, 전공에 대한 인식 

등을 전공만족도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하였으며[4], 유정

화의 연구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전공 선택이 원활한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직업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10].

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가 개념화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Hackett과 Betz가 자기효능감을 진로 영역

에 적용하면서 발달된 개념이다. 문학선·김양균의 연구는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

적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에 의해 

개발되는 요인으로 진로에 대한 주도성 및 자신감을 바탕으

로 진로 관련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

았다[2].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은경의 연구는 진로결정 관련 행동들과 관련되어 

측정할 수 있는 자신감 혹은 확신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12], 이현림의 연구는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13]. 또한 유미

정의 연구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

적 기제로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필수적 자격요건

이라 하였으며[14], 이정희의 연구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

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

념으로 보았다[15]. 이처럼 연구자마다 표현에는 차이가 있

으나, 공통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와 관련된 과제

나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Taylor&Betz가 개발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기반으로 자기평

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6],[2],[3]. 구체적으로 자기평

가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 등을 평가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신념을 의미하며, 정

보수집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정보 및 

구체적인 조건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자기신념을 의미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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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설정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하여 합

리적으로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는 자기신념을, 진로계획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을 갖고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이란 자

신이 희망하는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

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의미한

다[2].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 형성되며, 진로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3]. 실제로 전형근·김태형

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넓은 범위에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 진로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위축이나 회피

와 같은 제한적인 직업선택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17]. 

또한 송기옥의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 과정

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며, 진로만족 및 진

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나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 진로 관련 정보 

및 경험 등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송기옥과 최순호의 연구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3],[5], 정영희·양진희의 

연구는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11]. 또한 문학

선·김양균의 연구는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관련된 주

요 심리적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항공관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

로 교수의 코칭리더십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따라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2 가설 설정

1) 코칭리더십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과정에서 방

향을 제시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수행에 대한 평가와 신

뢰 관계 형성을 포함하는 지도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은현·탁진국은 국내 조직 환경에서의 코칭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코칭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상사신뢰,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7]. 김경아

의 연구 또한 코칭활동이 구성원의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조

직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8]. 대학 교육 

맥락에서 방정희·이연숙의 연구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대학

생을 대상으로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이 전공만족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학생의 전공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전공만족도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지각하는 전반적

인 만족의 정도로, 전공 학습과 진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순호의 연구는 전공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진로결정에 관한 자신감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되는 주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5]. 송기옥의 연구 또한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

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전공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로결정에 대

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학

생일수록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지원, 교육환경, 전공만족도, 진

로 관련 심리 변인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방정희·이연숙의 연구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1], 최순호와 송기옥의 연구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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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

인임을 각각 실증하였다[5],[3]. 이러한 연구들은 교수자의 

지도와 지원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전공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다시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자신감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공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전공만족도는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코칭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코칭리더십을 교수자가 학생의 잠재력과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및 진로과정에

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코칭리더십 측정문항은 Stowell의 코칭 행동에 관한 논의

와[6] 국내 코칭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

다[7],[18],[19]. 문항 구성 시에는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논의된 방향제시, 역량개발, 수행평가, 관계 등의 행동영역

을 고려하되, 이를 독립된 하위요인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코칭행동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균형 있

게 반영하기 위한 문항 구성의 틀로 활용하였다. 또한 조직 

내 상사와 구성원의 관계를 전제로 한 문항 표현은 교수자와 

학생의 교육적 상호작용 맥락에 맞게 조정하였다.

최종 측정도구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코칭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척도는 특정 개별 교수자의 지도행동이 아니라, 학과 교수

진 전반의 지도행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도록 설계

하였다.

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지각하는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전공만족도 측

정문항은 항공서비스 및 항공관광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으로 구성

하였다[9],[10]. 그리고 일부 문항은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측정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흥미, 전공과의 적합성, 전공의 학습 가

치, 전공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전공의 재선택 여부, 전공에 대

한 자긍심 등을 반영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전공만족도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학생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Taylor와 Betz가 제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주요 구성영역인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2],[3],[16]. 다만 본 연

구는 항공관광과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전

반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CDMSE-SF의 요인구

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하위요인 간 상관이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나며[20], 척도 전체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일반화된 

자신감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에 근거한 것이

다[21]. 

최종 측정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항공관광과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6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분석에 앞서 자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

해 데이터 정제(data screening) 과정을 거쳤으며, 38개 전 

문항에 동일한 응답값을 일괄 기입한 불성실 응답지(표준편

차=0) 33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27부를 유효 표본으

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127명으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16명(91.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

며, 남성은 11명(8.7%)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관광과의 특

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은 1학년이 69명(54.3%), 2학년이 58명(45.7%)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었다. 

선호 진로 분야는 객실승무원이 109명(85.8%)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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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항지상직 7명(5.5%), 호

텔 1명(0.8%), 기타 10명(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객실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2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1) 코칭리더십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950으로 표본의 적합성

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χ²=2,389.082, p<.001) 요

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단일요인만이 도출

되었으며, 총 설명분산은 68.463%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

인적재량은 .718∼.893의 범위로 기준치(.40) 이상을 보여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코칭리더십 문항은 문항 구성 단계에서 방

향제시(Direction Setting: DS), 역량개발(Competency 

Development: CD), 수행평가(Performance Evaluation: 

PE), 관계(Relationship: RE)의 4개 행동영역을 고려하여 구

성하였으나,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추가 분석에서 하위요인

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표 2의 괄호 안 약자는 문항 구성 시 

고려한 초기 영역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

칭리더십을 교수의 전반적인 코칭행동을 반영하는 단일요인

으로 판단하여 이후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18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76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2) 전공만족도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값은 .909로 표본의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χ²=776.885, p<.001)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

인을 추출한 결과 단일요인만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분산은 

81.470%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882∼.927

의 범위로 기준치(.40) 이상을 나타내어 측정문항의 구성타당

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6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0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유정화가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전공

만족도 척도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0]. 또한수정

된 문항을 포함한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전공만족도 측정문항 역시 단

일차원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9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값은 .924로 표본의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χ²=1,015.734, p<.001)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

을 확인하였다.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단일요인

만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분산은 71.136%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746∼.895의 범위로 기준치(.40) 이상

Category Item Frequency %

Gender
Male 11 8.7

Female 116 91.3

Grade
1st Year 69 54.3

2nd Year 58 45.7

Preferred 
Career Field

Cabin Crew 109 85.8

Airport Ground Staff 7 5.5

Hotel 1 0.8

Others 10 7.9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Item No. (Domain) Factor Loading Communality

Item 1 (DS) .851 .725

Item 2 (DS) .854 .730

Item 3 (DS) .852 .726

Item 4 (DS) .849 .721

Item 5 (CD) .738 .545

Item 6 (CD) .718 .516

Item 7 (CD) .864 .746

Item 8 (CD) .890 .793

Item 9 (CD) .886 .785

Item 10 (PE) .729 .531

Item 11 (PE) .801 .641

Item 12 (PE) .759 .576

Item 13 (PE) .893 .798

Item 14 (PE) .854 .729

Item 15 (RE) .791 .626

Item 16 (RE) .825 .681

Item 17 (RE) .863 .745

Item 18 (RE) .843 .710

KMO = .950,  Bartlett's χ2 = 2389.082 (df=153, p<.001),         
Eigenvalue = 12.323, Variance Explained = 68.463%,          

Cronbach's α = .976

표 2. 코칭리더십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aching leadership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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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어 측정문항의 구성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전체 9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8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단일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이 

높고 척도 전체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일반화된 자신감을 측

정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9개 문항은 

항공관광과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단일차원의 구성개

념으로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tem No Factor Loading Communality

Item 1 .821 .713

Item 2 .844 .674

Item 3 .847 .718

Item 4 .855 .731

Item 5 .873 .762

Item 6 .895 .801

Item 7 .854 .730

Item 8 .848 .718

Item 9 .746 .557

KMO = .924, Bartlett's χ2 = 1015.734 (df=36, p<.001)      
Eigenvalue = 6.402, Variance Explained = 71.136%

Cronbach's α = .948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ems 

4-3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코칭리더십(M=4.075), 전

공만족도(M=4.045), 진로결정자기효능감(M=4.100)의 평균

은 모두 5점 척도의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코칭리더십은 전공만족도(r=.578, p<.001)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r=.531, p<.001)과 유의한 정(+)의 상

관을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도 유

의한 정(+)의 상관이 확인되었다(r=.642, p<.001). 모든 변

인 간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able M SD 1 2 3

Coaching 
leadership

4.075 .673 1 　 　

Major 
Satisfaction

4.045 .756 .578***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100 .605 .531*** .642*** 1

표 5. 상관관계 분석 

Table 5.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4-4 가설 검증

1) 코칭리더십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2.61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3.4%로 확인되었다(R2=.334, 수정된 R2=.328). 독

립변수인 코칭리더십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49, β=.578, t=7.913, p<.001). 

따라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항공관광과 학

생의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설 1

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Major 
Satisfaction

(Constant) 1.4 .339 　 4.132 .000

Coaching 
Leadership

.649 .082 .578 7.913 .000

R2 = .334, Adjusted R2 = .328, F = 62.615, p < .001

표 6. 코칭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coaching leadership on major 
satisfaction

2)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검증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7.54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확인되었다(R2=.412, 수정된 

R2=.407). 독립변수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14, β

=.642, t=9.357, p<.001). 따라서 항공관광과 학생의 전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가설 2는 채택되었다.

Item No. Factor Loading Communality

Item 1 .886 .786

Item 2 .913 .834

Item 3 .919 .845

Item 4 .927 .860

Item 5 .886 .784

Item 6 .882 .779

KMO = .909, Bartlett's χ2 = 776.885 (df=15, p<.001),    Eigenvalue 
= 4.888, Variance Explained = 81.470%,     Cronbach's α = .950

표 3. 전공만족도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jor satisfac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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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onstant) 2.021 .226 　 8.947 .000

Major
Satisfaction

.514 .055 .642 9.357 .000

R2 = .412, Adjusted R2 = .407, F = 87.545, p < .001

표 7.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3)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22].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코칭리더십은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649, β=.578, t=7.913, p<.001). 2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코칭리더십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78, β=.531, t=7.011, p<.001). 3단계에서 코칭리더

십과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0.84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5.1%로 확인되었다(R2=.451, 수정된 R2=.442). 

이때 코칭리더십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B=.217, β=.241, t=2.954, p<.01), 전공만족

도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B=.402, β=.503, t=6.163, p<.001). 또

한 2단계에서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력은 β=.531이었으나, 3단계에서 전공만족도를 함께 투입

한 후 β=.24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투입됨에 따라 코칭리더십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공만족도가 코칭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를 부분매개함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23], 

간접효과는 .261로 나타났으며, Z값은 4.873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코칭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항공관광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자의 코칭리더

십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방정희·이연숙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

다[1]. 또한 코칭리더십이 구성원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 긍정적 심리 및 태도 변인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조은현·탁진국, 김경아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7],[18]. 따라서 교수자의 코칭리더십 역시 일종의 교육적 

지원행동으로서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

에 대해 만족할수록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

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송기옥의 연구

와 일치한다[3].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에 관한 생각과 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최순호의 논의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5]. 따라서 전공만족도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확

인하였다.

셋째, 전공만족도는 교수자의 코칭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이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교수자의 지원과 교육환경이 전공만족도와 관련된다는 방

정희·이연숙의 연구[1],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된다는 최순호·송기옥의 연구[5],[3]를 하나의 구조 안

에서 연결하여 확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교수

자의 코칭리더십,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를 항공관광과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Step 1
Coaching
Leadership

Major
Satisfaction

.578 7.913 .000

Step 2
Coaching
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531 7.011 .000

Step 3

Coaching
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241 2.954 .004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503 6.163 .000

Sobel test: Indirect Effect = .261, Z = 4.873, p < .001

표 8.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8.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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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기

업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코칭리더십 개념을 대학 교

육 현장, 특히 직무 연계성이 높은 항공관광과 교육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코칭리더십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코칭리더십 

문항은 조은현·탁진국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방향제시, 역량

개발, 수행평가, 관계의 네 가지 행동영역을 고려하여 구성하

였으나[7],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하위요인 구분이 명확하게 

재현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항공관광과라는 특정 교육 맥락에서는 세부 행동영역

으로 구분되기보다, 학생이 교수자의 전반적인 지도방식을 하

나의 통합된 인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교

육 현장에 특화된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공관광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교수자가 

학생에게 명확한 학업·진로 목표를 제시하고, 실무 역량 개발

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공정한 평가와 신뢰에 기

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지도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항공관광과를 비롯한 실무 중심 전공 학과

에서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코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이를 정규 교수법 연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공만족도가 코칭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결과는,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직접적인 진로지도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제고하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공 교육과정의 질 개선, 실

습 환경 강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전문대학 항공관광과 1·2학년 학

생 12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항공관광과 또는 4년제 대학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

년, 대학 유형을 포함한 표본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바탕

으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코칭리더십, 전공만

족도, 진로결정가지효능감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교

수자의 코칭리더십이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면밀히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코칭리더십을 학생이 지각

한 전반적인 코칭행동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교수자의 코칭

리더십을 대학 교육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

생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도구가 보다 정교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항공관광과를 비롯한 실무 중심 

전공의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수자 코칭리더십 척도의 구성

요인과 타당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나 학생의 실제 진로준비행동이나 취업성과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역량, 취

업성과 등 행동적·성과적 변인을 포함하여 교수자의 코칭리

더십이 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넓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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